
고창군‘제3회벚꽃축제’,�4~6일석정벚꽃길서 16기획
2025년 4월 1일 화요일

▲“야간 벚꽃놀이는 고창이 최고예요”
야간에 조명에 비친 석정 벚꽃길은 봄철 최

고의 볼거리로 평가되고 있다.�고창군은 이곳
에 특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,�야간 불빛에
비친 벚꽃 터널의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할 예
정이다.�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조명구간이
확대되고,�하트·천사의 날개 등 다양한 포토
존 조명을 추가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
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.�왕벚꽃 터널
등 벚꽃 구간에는 벚꽃과 어울리는 순백색의
아름다운 LED조명이 설치되고,�100여 그루의
수목들에는 흡사 별빛이 쏟아지는 느낌의 트
리조명과 바닥경관 조명이 연출된다.
첫날(4일)에는 어린이공연(서커스,�버블쇼)이

벚꽃축제 개막을 알린다.�지난겨울 유난히 눈
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탓에 봄이 오기만을 손
꼽아 기다린 고창군 아이들을 불러모아 벚꽃

길 걷기,�어린이뮤지컬,�솜사탕 아트쇼 등이
열린다.�
오후 2시에는 14개 읍·면 주민들과 사전 신

청자들이 이색복장을 착용하고 석정벚꽃길 나
들이에 나선다.�벚꽃 축제의 본격적 시작에 앞
서 전야제 행사가 진행되고(김현,�윤수,�정해
준,�김다현 등)�밤에는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
이 벚꽃의 매력을 선보이며 환상의 세계로 초
대한다.�4일 저녁에는 청사초롱을 들고 벚꽃길

을 걷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.�
둘째날(5일)에는 어린이 대상 인기캐릭터(브

래드 이발소)�싱어송 콘서트가 열리고,�오후에
는 14개 읍면 단합 게임대회(스피드 컵쌓기
등)이 펼쳐진다.�저녁 7시에는 주무대에서 개
막식이 열리고,�인기가수(케이시,�케이윌)�초
청 공연도 예정돼 있다.�
축제 마지막날(6일)에는 고창농특산물을 활

용해 가족 방문객 대상 요리만들기 체험 프로
그램인‘고창벚꽃 200인의 요리사!�고창에 꼬
치다’가 열린다.�오후에는 군민대상 노래,�춤,

악기연주,�공연 프로그램으로 화려했던 축제를
마무리 한다.
상설프로그램으로‘봄봄봄 데이클래스’는 한

지꽃만들기(4일),�캘리그라피(5일),�자개핀만들
기(6일)를 통해 재미난 작품을 만들어 보며 소
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.�이외에
도 사진 콘테스트,�고창 그려봄(벚꽃축제 그림
경연대회),�봄봄 플리마켓,�벚꽃 푸드존도 운
영된다.

▲방문객은 편하게,�벚꽃은 아름답게

고창군은 방문객 편의와 아름다운 벚꽃을 선
사하기 위해 초긴장 상태로 수차례에 걸친 교
통 대책회의와 주·야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
고 있다.�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마음 편히
찾아올 수 있게 터미널부터 축제장까지 매일
30분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.�

▲‘인생샷 찰칵’고창의 대표적 벚꽃명소
‘고창읍성’·‘고창꽃동산’

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(1453)�외침을 막
기 위해 백성들이 직접 자연석을 쌓아 만든 성
곽이다.�매년 이른 봄이면 화사한 순백의 벚꽃
이 곡선의 성곽과 어울려 절경을 이룬다.�봄바
람에 벚꽃잎이 함박눈처럼 흩날리는 성곽 위
를 걸으면서 봄날 최고의 호사를 누려보자.
교촌마을 뒤편 꽃동산(배수지)도 고창 최고

의 벚꽃명소로 손꼽힌다.�동네를 에워싼 산자
락에 산벚꽃이 피어나며 희고 붉은 꽃세상이
열린다.�꽃동산 정상에 서면 고창읍내가 한눈
에 내려다 보이고,�멀리 고창천과 읍성의 꽃잔
치가 근사한 풍경을 만든다.

심덕섭 고창군수는“만개한 벚꽃을 100배로
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품격 높은 시스
템을 도입했다”라며“벚꽃과 세계유산이 어우
러진 고창으로 오셔서 벚꽃비를 맞으며 가족
간의 사랑,�친구와의 사랑,�연인과의 사랑을
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�

/고창=김영식기자

‘흩날리는꽃바람’에설레고들뜨게하는봄소풍

전주매일캠페인

사계절 화사한 꽃과 싱그러운 자연이 아름다운 고창군에서‘제3회 벚꽃축

제’가열린다.�

고창벚꽃축제는‘기다렸나,�봄’을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

석정리 727번지 일대에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계속된다.�석정 벚꽃길은

수령 20년 이상 된 벚나무들이 1㎞에 걸쳐 장관을 이룬다.�해마다 관광객들

이찾는유명벚꽃명소중하나다.

특수야간조명시설설치로

벚꽃터널아름다운장관연출

공연부터체험까지‘다채’

30분간격셔틀버스도운행


